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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8(토)�마태복음� 18-20장� �어린아이�같은가?

새�시대,�하나님�나라의�인재상은�무엇일까요?

예수님은� <어린�아이>를�꼽으십니다(18:3, 19:14).

부자청년은�든든한�자산과�훈련을�기반으로(19:20,22),

제자들은�예수님에�대한�헌신과�친밀함을�기반으로(19:27)

스스로를�새�시대의�미래�권력이라�여겼습니다(19:16, 20:21).

새�일,�하나님�나라를�오해했던�것입니다(20:22).

하나님의�나라,�하나님의�통치가�우리�속에�임하면�

외적�행위뿐�아니라� <속마음>에서부터�새로워집니다.

용서/이혼�등의�문제/해결방안보다�중한�것은(18:15-19:12)

질문을�하는�사람의�상황/의도/속마음입니다.

예수님은�인간사에서�발생하는�문제들이

하나님께�반항하며�소견대로�행하려는�완악함,

이기적인�마음으로부터�시작됨을�지적하고�계십니다.

근원이�바뀌지�않으니�문제도�계속되는�것입니다.

주님은�문제의�이면을�살피게�하시며(18:21,33, 19:7-8),

하나님과의�관계�안에서�사안을�바라보게�하십니다.

더�나아가�애초에�문제가�생기지�않도록�시종을�맡아

가장�온전하고�선한�상태로�빚어가십니다(complete 19:21,26).

(18:18-20,35, 19:5-6,12/ 20:14-16,22-23,32-33),

어린아이는�연약하고�취약하며�미숙하지만,

순진함/개방성/유연성/진솔함/진실함을�지녔습니다.

어린아이는�무엇보다� <아버지>를�신뢰하며�사랑합니다.

완벽한�분별력/수행능력/현실성/효용성/효율성은

<어린�아이>에게�기대할�바가�아닙니다.

(18:6,19:13, 20:7,31/18:4,8-9,19,33, 19:21,26,29, 20:26-27)

나는�어린아이�같은�사람입니까?

❶ 말씀을�분석/분별하며�현실성/효용성/효율성을�먼저�떠올립니까?
❷ 하나님의�통치와�치유에�내�모든�영역을�완전히�개방합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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